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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is becoming a huge trend in the industry. However, successful cases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are rarely reported. Therefore, the need to explore various cas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nalyz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is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a digital transformation diffusion model based on innovation diffusion and chasm theory,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odel through analysis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cases. The diffusion process 

of innovation takes the form of S-curve, and due to the discontinuity of innovation, the diffusion of 

innovation requires a considerable adjustment period. This is called chasm. Therefore, digital transformation 

can only succeed if chasm is overcome. The digital transformation diffusion model is a conceptualized 

model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In particular, we confirmed through the case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that the case companies are following the pattern suggest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diffusion mod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various types of digital barriers form 

chasm in the process of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it present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alternativ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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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수년 동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DX)은 여러 산업 영역에서 혁신을 위한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

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조직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존 파이의 

규모 확대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

전략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Bonnet, 2022).

전통 기업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혁신전략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디지털 태생 기업들에 의해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교란되고 성장기회를 잃어버리

게 된 것에서 비롯된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은 유통

기업에게만 경쟁기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통산업 뿐만 아니

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IT솔루션 기업의 전유물

로 인식되는 사업영역에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애플(Apple)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게임, 음악, eBook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서부터 결제서비스와 같은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계

의 교란은 국내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카카오

는 기존의 은행들이 취급하던 금융상품을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모바일 앱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COVID-19라는 변화된 경제

환경 하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급성장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태생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장악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전통기업에

게는 혁신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

나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

는 여러가지가 있다. 디지털 전환의 목표와 기업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디지털 전환의 

관점이 제품과 서비스와 같은 시장제공물의 혁신에만 

제한적으로 투영되면서 전사적인 도입으로 추진되지 

않고 특정 부서만의 역할로 축소되어 그 방향성을 잃

고 좌초하게 됨을 여러 기업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Forth et al., 2020).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 추진사례를 탐색하고, 

발굴된 사례에 기초하여 디지털 전환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Figure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 확산

모형(Diffusion Model of Digital Transformation)

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개념연구와 사례연구로 구성하였다.

개념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혁신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혁신확산이론과 캐즘 이론에 기초하여 디지

털 전환 확산모형을 개념화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국내 글로벌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디

지털 전환 추진사례를 통해서 모형의 활용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

업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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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혁신확산이론과 캐즘(Chasm)

혁신의 확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왜, 어떻

게, 그리고 어떠한 속도로 전파되는지를 설명하고자 

정립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Ryan & Gross(1943)

가 질병에 강한 옥수수 종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타

인보다 새로운 종자를 받아들인 소수의 농부가 더 많

은 수확량을 창출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를 뒤늦게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어 이후 Rogers 

(1962)가 농업 분야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 속도에 일정한 패턴이 있

음을 발견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혁신확산의 패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혁신의 확산이 단일한(혹

은 단순한) 순서 패턴을 따른다는 견해(Poole, 1981; 

Van den Daele, 1974)와 보다 복잡한 과정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다중 순서 패턴을 

따른다는 견해(Poole, 1981, 1983; Schroeder 

et al., 1989; Van daele, 1974; Van de Ven, 

1986; Vande Ven & Rogers, 1988), 그리고 이 

두가지 패턴이 모두 발생한다는 견해(Ettlie, 1980; 

Pelz, 1983; Poole, 1981)로 나누어진다. 이렇듯 

혁신확산의 패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은 조직 내의 혁신 과정이 혁신을 수행하는 조직이

나 혁신 자체의 속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

문이다.

Gopalakrishnan & Damanpour(1994)에 따

르면, 혁신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의 두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과 같은 기술혁신이 생성되는 과정은 단일 순서 패

턴을 따르고, 이를 채택하는 과정은 다중 순서 패턴

을 따른다고 보았다. 반면 조직전반의 혁신과 같은 

경영혁신의 생성과정은 다중 순서 패턴을 보이고 채

택과정은 단순 순서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상대

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실험가능성(trialability), 그

리고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을 들 수 있다(Kwak 

& Shin, 2023; Rogers & Shoemaker, 1971).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용자에게 주는 경제

적 효익이나 사회적 명성, 편리성 같은 상대적 이점

이 클수록 혁신의 채택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잠재적 수용자의 기존 가치, 과거

의 경험,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 혁신이 얼마만큼 양

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채택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

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명확한 경우가 잠

재적 수용자의 채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혁신은 

채택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가능성과 이미 혁

신을 채택한 선행자들의 결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

찰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혁신의 초기 확산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수가 전체 

잠재적 채택자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용자의 

비율로 측정된 채택율은 누적 채택자수의 변곡점에

서 최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 변곡점을 넘어서면 확산곡선은 전체 잠재적 채택

자에 의해 주어진 점근선을 향해 천천히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듯 혁신이 전파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과 

누적 채택자 수 간의 함수관계로 표현한 그래프가 

<Figure 2>의 S-곡선이다.

혁신의 채택 양상이 S-곡선 형태를 띠는 것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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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수용자 집단의 속성과 태도에 

기인한다. 즉, 혁신가(Innovators), 초기채택자

(Early Adopters), 초기 다수채택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채택자(Late Majority), 그리고 최종채택

자(Laggards)가 갖는 특성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채택율은 Bell-shape의 곡선으로 나타난다(Rogers, 

1962). 이러한 신기술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의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초기시장과 주류시장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캐즘(Chasm)은 혁신의 채택율에 있어서 초기채택

자와 초기 다수채택자 사이에 임계점이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 즉, 채택자 그룹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혁신의 불연속성에 의해 나타나며 이러

한 격차가 혁신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Moore, 1991). 

혁신의 불연속성은 사용자들이 익숙해 있던 기존의 

제품 사용 관행이나 인프라에 큰 변화가 요구되면서 

비롯된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편익에 대

한 열망이 강한 초기채택자와 달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기 다수채택자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다(Park, 2004).

2.2 캐즘(Chasm)과 디지털 장벽

디지털 전환을 기업의 혁신전략이라는 거대 담론의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혁신 

저해요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혁신채택의 S-곡선 상

에 나타나는 캐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디지털 전환이 조직전반에서 이루

어지는 혁신이라는 점에서 경영혁신의 유형에 해당

하고, 혁신의 생성 단계에서 다중 순서 패턴을 보이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수년 간 기업들이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의 성

공사례는 흔하지 않다. BCG(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기업들의 30%

만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었다

(Forth et al., 2020).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

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추진결과의 시기와 범위에 있

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치에 근거하거나 디지

털 전환을 관리하고 통제할 적절한 거버넌스의 부재

로 인하여 사용자 채택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배포 우

선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 실패

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Bonnet, 2022).

Trevisan et al(2023)은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 

<Figure 2> S-curve in Diffusion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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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큰 요인들을 <Table1>과 같이 

8개의 디지털 장벽으로 정의하였다. 

지식관리 장벽에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의 확보

의 어려움과 함께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 따르

는 어려움도 포함된다(Bag et al., 2021; Kumar 

et al, 2021a). 금융장벽은 디지털 전환에 금전적 

투자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어야 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과로 부가가치

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프로세스 및 거

버넌스 장벽은 조직의 리더십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투입과 내부 프로세스 혁신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며 기업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한다(Bag et al., 2021; Kayikci et al., 

2021; Zhang et al., 2019; Kumar et al., 

2021a; Kumar et al., 2021b). 기술장벽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역량과 인프라 외에 기업

마다 서로 다른 출처와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처리해

야 하는 문제(Bag et al., 2021),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이 일률적이지 않은 문제(Cui et al., 2021), 

그리고 데이터 분석능력 부족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항상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Liu et al., 2021) 등

을 포함한다. 제품 및 재료 장벽은 기업으로 하여금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설계 방식을 재

고하도록 하여(Ingemarsdotter et al., 2021; 

Kumar et al., 2021c) 제품수명주기에 걸쳐 정보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Walden et 

al., 2021). 역물류 인프라 장벽은 복잡성을 갖는 폐

기물 자재의 분리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점과 

물류 인프라의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자

재를 운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

한다. 사회적 행동 장벽은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비즈

니스 데이터를 공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려(Antikainen et al., 2018), 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낮은 신뢰(Chauhan et al., 2019; 

Chiappetta Jabbour et al., 2020), 그리고 디지

털화로 인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Kumar et al., 

2020) 같은 것을 말한다. 정책 및 규제장벽은 디지

털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Cui et 

al., 2021) 보조금 및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Narwane et al., 2021). 반면 

규제와 통제가 없는 것도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Kayikci et al., 2021).

이상과 같이 지식관리, 금융, 프로세스 관리 및 거

버넌스, 기술, 제품 및 재료, 역물류 인프라, 사회적 

구분 내용

지식관리 기술에 대한 지식과 유능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금융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금 및 투자 부족, 신기술의 높은 비용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혁신적 리더십과 역량의 부재 및 조직 운영 통합의 어려움

기술 IT도구와 인프라의 부족,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수행의 어려움

제품 및 재료 재료의 품질 저하, 낮은 부가 가치, 느린 제품 개발 속도

역물류 인프라 폐기물 처리 및 재료의 선택적 수집 문제

사회적 행동 데이터 공유 및 고용정책에 대한 우려, 고객행동, 공익, 변화 저항 문제

정책 및 규제 정부지원의 부족, 높은 세금 및 과도한 관료 구조에 기반한 규제

<Table 1> 디지털 장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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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그리고 정책 및 규제 등을 기업 조직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디지털 전환의 장벽, 즉 혁신의 확

산을 지연시키는 캐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Ⅲ. 디지털 전환 확산 모형

3.1 디지털 전환의 단계 

본 절에서는 디지털 전환 확산 모형의 설계를 위

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단계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조직 내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디지털 학습 곡선이 형성된다. 즉 낮은 단계의 

디지털 전환이 선행되고 점차로 조직의 디지털 수준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혁신을 주도

하는 리더들은 이러한 디지털 학습곡선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Bonnet(2022)은 기업조직이 디지털 학

습곡선을 통해 현대화(modernization), 전사적 혁

신(Enterprise-wide transformation),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New Business Creation)

의 단계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대화 단계는 기존 프로세스 및 기능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을 

연결하고 핵심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재구성하거나 

인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직원을 위한 셀프 서비

스 포털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운영측면에서의 디지

털화와 고객경험을 위한 앱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제

품이나 서비스 설계 측면에서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전사적 혁신 단계는 모든 물리적 및 디지털 채널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인터넷 애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유지보수나 프로세스의 자동화

와 같이 복잡한 교차 가치를 창출하거나 조직 간 사

일로를 조정하고 적절한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하여 

새로운 인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운영의 개선에 중

점을 두는 것이다. 

신규비즈니스의 창출 단계는 기존 비즈니스 파이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수익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과 서비스의 판매모델을 구독기반의 수익모델로 전

환한다든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제품 및 시스템

의 운영성능을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운영모델로 전

환하는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성숙도가 

요구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단계를 구분할 때, 조직의 디지털 

혁신 성숙도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 투입되는 자원, 디지털 전환 수행조직 

체계, 디지털 성장전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전산화(digitization)

의 단계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단계를 거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단계로 진

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Park et al., 2022; 

Verhoef et al., 2021).

전산화 단계는 기업 간에 또는 기업 내부에서 유통

되는 정보가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변

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Loebbecke & Picot, 

2015). 주문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형태를 사용하거

나 재무관리와 보고에 있어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IT자산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산화 단계에서는 

데이터 저장소, 정보통신 인프라, 그리고 그에 수반

되는 기술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투입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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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하향식(Top-down) 위계구조로 조직이 운

영될 필요가 있다(Verhoef et al., 2021).

디지털화 단계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목표를 갖는다(Li et 

al., 2016; Pagani & Pardo, 2017).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기업은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고객과 기업 간의 연결채

널을 온라인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장하여 고객경험

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데 

주력한다(Ramaswamy and Ozcan, 2016). 디지

털화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은 디지털 자산 외에 디지

털 기술이 제공하는 시장기회를 감지하고 포착하는 

능력과 디지털 수단을 통해 서로 다른 사용자를 모으

고 매칭하는 디지털 네트워킹 역량을 포함한다. 그

리고 하향식 위계구조의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민첩한 조직이 필요하다(Verhoef et al., 2021).

디지털 전환 단계는 기업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내는 전사적인 차원의 변화

(Pagani & Pardo, 2017)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

서 기업은 새롭게 창출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단계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포착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기업의 사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 민

첩성, 디지털 네트워킹 역량 외에 빅데이터 분석 역

량이 포함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수적이며, 그에 따라 조직구

조에 있어서도 IT의 내부화 및 분석기능을 갖춘 별

도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Verhoef et al., 2021).

이상과 같이 선행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

지털 전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는 것이다. 

선행문헌마다 디지털 전환의 추진 단계는 다소 다르

게 정의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역량이나 기술의 고도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성장전략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혁신전략의 

관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고려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2 모형의 설계

선행문헌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

털 전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 전환의 단계를 Bonnet(2022)과 Verhoef 

et al.(2021)의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정보의 디지

털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디

지털화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자 한다. <Figure 3>

은 본 연구에서 재정의한 디지털 전환 단계와 두 선

행문헌의 디지털 전환 단계를 비교한 것이다.

Bonnet(2022)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디지털 전환 단계를 정의한다. 반

면 Verhoef et al.(2021)은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

털 전환을 포함하여 단계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Verhoef et al.(2021)의 제안을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의 첫 단계를 정보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Information) 단계로 재정의했다. Bonnet(2022)

은 디지털 전환의 첫 단계를 기업 내부의 운영측면과 

고객경험측면의 디지털화를 현대화(Modernization) 

단계로 정의하고 두번째 단계를 조직 내부의 모든 부

문이 디지털로 통합되는 전사적 혁신(Enterprise- 

wide Transformation)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통합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새로운 비즈

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New Business Creation)

로 진화하는 것을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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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oef et al.(2021)는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단계를 디지털화(Digitalization)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를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전사적 변화의 단계

로 정의하고 있다. 두 선행연구의 차이는 Bonnet 

(2022)이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단위 부

문별 디지털화와 전사적으로 통합된 디지털화를 구

분하고 있다면, Verhoef et al.(2021)는 기존의 비

즈니스를 디지털화 하는 것과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Digitization 

Process)를 Bonnet(2022)의 구분방법을 인용하

여 단위조직의 디지털화로 정의하고, 통합적이고 전

사적인 디지털화 단계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혁

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

스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Process) 단계로 

정의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전환 

단계를 전략, 디지털 전환의 목표, 디지털 전환에 필

요한 역량과 자원,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의 관점에

서 정의하여 구분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첫번째 단계로서 정보의 디지털화

(Digitization of Information)는 조직 내 구성원

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지식의 확산을 주

요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성과가 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용 디지털 자원을 지원해야 한

다. 인적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지식 

확산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개

별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 인증 제도와 같은 성과관

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의 디지털화 전략이 실

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Process)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첫번째 단계에서 

축적된 조직 구성원 개별 역량이 단위 조직 차원으로 

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단위조직의 디지털

<Figure 3> 디지털 전환 단계의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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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서 운영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조직 내 

모든 운영활동에 대한 정보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구성원들의 업무는 시간과 장소

의 제약없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데이

터를 저장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

라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같은 자원

역량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전통기업의 DNA가 

디지털 태생 기업의 DNA로 전환되며 성과관리 또한 

기존의 재무적 관점의 성과관리에 더하여 기존의 프

로세스 대비 운영 속도, 정확성, 효율성 및 생산성과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비즈니스 디지털화(Digitization of 

Business) 단계이다. 이는 단일 기업 내부의 디지

털화를 넘어서 기업의 외부 활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의 측

면에서는 전통기업이 디지털 태생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에 가까워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급

망 관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고도의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공급망 하류의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망 상류의 공급가능성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으

로의 진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단계에서는 투

자되는 조직자원의 규모가 이전의 단계에 비해서 상

당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ROI), 

자산수익률(ROA), 그리고 투자시간수익률(ROTI: 

Return on Time Invested)와 같은 지표에 기반

한 성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전환은 조직의 전략과 디지털 

전환의 목표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

마다 조직이 차별적인 전략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

은 조직의 디지털 역량, 즉 디지털 성숙도(Digital 

Competencies maturity)가 다르기 때문이다. 

<Figure 4>는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3단계를 개

념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단계마다 조직의 디지털 성숙도는 

혁신확산의 S-곡선 형태를 띤다. 그러나 혁신확산의 

S-곡선과 디지털 전환의 S-곡선은 그 의미에서 차

이가 있다. 혁신확산의 S-곡선은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수용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S-곡선은 디지털화에 대한 수용주체의 역량과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단계인 정보의 디지털화의 경우는 조직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있

어서 구성원 개인마다 디지털 역량 습득의 차이가 발

단계 전략 목표 역량자원 성과관리시스템

1
정보의

디지털화

∙ 디지털 지식 확산

∙ 인적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 역량 교육

∙ 업무용 디지털 자원

∙ KPIs

∙ 디지털 역량 인증 시스템

2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 단위조직의 디지털화

∙ 운영최적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도구

∙ KPIs

∙ 운영 프로세스 속도

∙ 생산성과 효율성

3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 새로운 가치창출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신규 비즈니스 발굴

∙ 조직 내부 및 외부와의 

디지털 네트워킹

∙ 디지털 SCM 역량

∙ KPIs

∙ ROI, ROA, ROTI (Return 

on Time Invested)

<Table 2> 디지털 전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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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조직구성원

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연

령이나 직무의 성격, 그리고 전문분야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은 조직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

기까지 S-곡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두번째 단계인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조직에서의 

디지털화 자원 투자가 모든 조직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지 않을 경우와 단위 조직의 업무 성격에 따

라 디지털화의 시급성이 다른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시급한 요소와 투자규모를 고려

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의 디지털 전환은 S-곡선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세번째 단계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디

지털화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단계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통제 가능성이 낮은 단계이다. 즉,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 상에서 

외부의 여러 변인들이 작동하며 변인들에 대한 통제

가 어려운 단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치

를 시장이 수용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고 공급망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

델 혁신이 이 단계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단

계에서 조직이 투입해야 할 자원은 조직 내부와 외부

를 잇는 네트워킹 역량과 공급망 내 실시간 가시성

을 높이는 디지털 SCM 역량이다. 그리고 이 단계

에서는 디지털화된 비즈니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새로운 관점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의 각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는 과정에서 캐즘이 발생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장벽들이 캐즘의 요인을 이룬다.

정보의 디지털화 단계에서 프로세스 디지털화 단계

로 진화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캐즘Ⅰ은 인식전

환, IT의 복잡성, 내부정보교환, 조직 구성원의 디지

털 역량, 의사결정의 디지털 역량, 그리고 디지털 전

<Figure 4> 디지털 전환 3단계와 확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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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여기서 인식전환은 디지

털 전환 추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문제이

고, IT의 복잡성은 기술장벽에 속하는 문제이다. 내

부정보교환은 프로세스 관리 및 거버넌스 장벽에 속

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의 문제는 지식

관리 장벽에 속하는 문제이고,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

는 비용 이슈는 금융장벽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프로세스 디지털화 단계에서 비즈니스 디지털화 단

계로 진화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캐즘Ⅱ는 외부

정보교환, 데이터 처리,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구조, 

직원저항, 의사결정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비즈니스 개발 창의성, 빅데이터 분

석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요인 등이다. 여기서 디지털 전환에 소

요되는 비용과 같은 금융장벽은 이전 단계와 동일하

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외부정보교환,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구조, 직원저항, 의사결정의 디지털 역량,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창의성과 같은 이슈들은 프로

세스 관리 및 거버넌스 장벽에 속하는 문제이며, 제

4차 산업혁명 기술요인은 기술장벽에 속하는 문제이

다. 이 단계에서 프로세스 관리 및 거버넌스 장벽의 

문제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디지

털화가 전사적인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디지털 전환 확산 모형을 선행문헌에 근

거하여 개념화하였다. 개념화된 모형을 사례연구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해보도

록 하겠다.

Ⅳ. 사례연구

4.1 연구대상 기업 개요

본 사례연구의 대상기업은 광학, 기판소재, 전장

부품, 그리고 전자부품 등 4개의 사업을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는 국내의 글로벌 전자부품 기

업인 L사이다. 이 회사는 국내에 본사와 R&D센터, 

그리고 8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일

본, 유럽, 그리고 중국 등 8개국에 생산법인과 판매

법인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자 분야와 화학 분야, 

통신․서비스 분야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L그룹

의 계열사로 등재되어 있다. 

<Table 3>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L사의 매

출액과 매출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율 등 경영활동

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L사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한 2020년을 기

점으로 전후 6년간 CAGR(연평균성장률)이 20.7%

로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 간의 CAGR은 43.4%에 이른다. 이는 L사의 

사업부문 중에 광학부문의 매출이 성장한 것에 기인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매출액 19,092,897 14,594,816 9,290.257 7,785,054 7,607,398 7,149,756

매출증가율 30.8% 57.1% 19.3% 2.3% 6.4% 34.3%

영업이익율 5.3% 7.6% 6.0% 4.6% 2.3% 3.7%

<Table 3> L사의 경영현황과 주요 실적: 2017~2022 (금액단위: 백만원)

(출처: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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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광학부문의 매출 성장은 COVID-19 기간 동

안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성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

다. 영업이익율은 2020년부터 최근 3년 간 6~7%

대를 유지하며 이익에 있어서도 건전한 재무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 L사 매출의 A사 의존도(금액단위: 억원) 

그런데 <Figure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L사는 특

정 고객(A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A사는 

스마트 디바이스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최상위

권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로 L사는 A사에 카

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 즉, L사의 4개 사업부

문 중 광학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이 다른 사업부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더욱이 특정 고객에 대한 매

출 의존도가 해를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A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매

출의 81.5%를 차지)은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사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담당하

는 부서인 DX추진팀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L사

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4.2 디지털 전환 전략과 목표

L사는 2020년 4월에 DX추진팀을 발족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L사가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는 L

그룹 내에서는 각 계열사별로 DX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L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직구

성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가치사슬

을 혁신하여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영

진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가치사슬을 혁신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앞에서 L사

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특정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황과도 연관성이 있다. 즉, 가치사슬의 혁신

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굴을 통해 A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운

영의 효율성 개선은 가치사슬의 최적화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서 L사는 CSO(Chief 

Strategy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 산하에 DX추

진팀을 두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L그룹의 

계열사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입한 CDO(Chief Digital 

Officer; 최고디지털책임자)를 별도로 두는 조직체

계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것과 다른 점이다. 즉, 

디지털 전환을 전사적 혁신체계 내에서 추진함으로

써 경영전략과 디지털 전환을 연결시켜 추진하겠다

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L사는 <Figure 6>의 “전략(Strategy)▶ 운영

(Operations)▶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전 부문의 참여와 각 부문별 로드맵의 수립, 그리

고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혁신이 디지털 전환을 성

공으로 이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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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L사의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

조직과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문별 활동을 명시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가치 창출체계를 정립하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3대 핵심

과제를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그리고 데이터 

확보와 활용으로 설정하고 매월 CEO가 주관하는 

전사 DX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체

계적 운영과 단계적 지능화를 핵심적인 운영활동으

로 명시하여 가치사슬의 프로세스 표준화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L사는 이러한 전략과 운영이 디지털 전환의 성공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직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Smart Work 

Place)의 전개, 그리고 DX인증제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핵심역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L사는 디지털 전환을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하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성숙도 

수준을 동종업계 글로벌 No.1의 디지털 리더 수준

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ble 4>는 L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Figure 

6>의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

이다.

L사는 디지털 전환 추진을 시작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를 디지털 도입기로 정의하고 전략차원

에서 DX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아날로

그에서 디지털로 전환(A2D)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고객가치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했다. 운영차원은 연구개발(R&D)과 생산, 그리고 

업무지원 부문에서 개별 목표를 수립했다. 예를 들어 

R&D 부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소프

트웨어 적용의 확대와 TAAPs(Technology Analyzer 

& Advisor based on Patents) 기반의 특허전략

을 수립하고(Park, 2022), 생산부문에서는 부분 최

적화 관점에서 품질측정과 관리에 디지털화를 이루

는 한편 업무지원 부문에서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구

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역량 차원에서는 전사조

직에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의 

도입과 개발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2년은 디지털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정의하였

다. 전략차원에서 AI 분석Tool 전문가 확보와 A2D 

정보화를 해외 거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치사슬별 

Data 축적 및 자산화를 목표로 하였다. 가치창출 측

면에서 고객의 소리(VOC)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

고 VOC 기반의 PRM(product roadmap)과 TRM 

(technology roadmap) 수립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

했다. 운영차원에서는 제품설계와 검증에 VD(virtual 

development)와 VQ(virtual qualification)를 일

부 적용하고, 디지털 도입기에서 부분 최적화에 그쳤

던 생산부문을 풀-라인(Full Line) 영역으로 확대하

는 업무지원 부문의 정보화와 지능화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핵심역량 차원에서는 Data의 

활용과 분석 전문인력을 전체 조직구성원의 5% 수

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디지털 성숙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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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사업부문별 디지털 전환 자립역량 확보

를 위해 정보의 지능화를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추진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디지털 전환 

제품의 발굴과 사업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R&D와 

생산부문에서도 공정설계와 운영에서 VD/VQ를 확

대하고 생산라인별 최적화에서 단일공장 최적화로 확

대하며 업무지원 측면에서는 반복업무의 제로화를 위

한 사무 지능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전문가 조직 단위

를 팀별로 세분화하고, Data 활용 및 분석 전문가의 

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L사는 디지털 리더로의 도약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여 가치창출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직접적 

매출성과 실현을 전략적 목표로 하였다. R&D는 디

지털 트윈의 작동을 통해 전세계 연구거점을 연결하

여 가치사슬을 연계한 Full-Smart Factory를 구축

하고, 스마트 오피스 기반의 업무지원 체계의 구축

을 운영차원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핵심역량 

차원에서는 Data 활용분석가의 비중을 전체 구성원

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은 <Table 2>에서 제시

하고 있는 정보의 디지털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로 구조화된 디지털 전

환 3단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L사의 디지털 전

환 로드맵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 단계

별 세부전략과 실행계획들을 살펴보면 <Table 2>의 

디지털 전환 단계의 내용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것

디지털 성숙도
Digital 도입

(2020~2021년)

Digital 기반

(2022년)

Digital 성숙

(2023~2024년)

Digital 리더

(2025년)

전략

거버넌스

∙ DX조직체계 구축

∙ A2D

(Analog to Digital)

∙ Data 거버넌스

∙ AI 분석Tool 전문가 

확보

∙ A2D 정보화 해외 확대

∙ Value Chain 別 Data 

자산화

∙ 조직 別 DX 

자립역량 확보

∙ 정보화 완료, 지능화 

확대

∙ Data Based 

Business 추진

∙ 동종업계 Global No.1 

Digital 선도 기업

가치창출

∙ 고객가치 혁신 

프로세스 구축

∙ VOC 디지털화

(정보화 DX)

∙ VOC 기반 PRM/TRM

∙ DX 제품과제 

발굴&사업화

∙ DX 매출실현

운영

R&D
∙ S/W 적용 확대/강화

∙ TAAPs 기반 특허전략

∙ 제품설계/검증

  - VD/VQ 일부 적용

∙ 공정설계&운영확대

  - VD/VQ 전사 확산

∙ Global 동시공학

  - Digital Twin 작동

생산

∙ 부분 최적화

∙ 검사, AI, 무인화 

라인, Quality 4.0

∙ Full Line 최적화

  - 공장 別 Pilot Line 

완성

  - Rule Base 운영

∙ 단일공장 최적화

  - Lighthouse 공장 

확대

∙ Full-Smart Factory

  - 가치사슬(Value Chain) 

연계스마트化

지원
∙ A2D /정보화

∙ 부문별 시스템 구축

∙ 지능화 도입/확산

  - 정보화/지능화 확대

∙ 사무 지능화

  - 반복업무 Zero

∙ 스마트 오피스

∙ 가상사무공간 도입

핵심

역량

조직문화

역량강화

∙ DX 인식수준 향상

∙ DX과정도입/개발/육성

∙ 영역별 전문가

  - Data활용가/분석가 

5%

∙ 팀별 전문가

  - Data활용가/분석가 

20%

  - 맞춤형 Data 모듈화

∙ 팀 완결형 DX 추진

  - Data활용가/분석가 50%

  - 발굴-해결 全과정 주도

<Table 4> L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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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able 2>과 <Table 

4>의 주요 내용을 <Table 5>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L사는 Digital 기반의 단계에서 가치창출과 관련

하여 VOC 디지털화와 VOC 기반 PRM/TRM을 

실행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VOC 디지

털화는 정보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고, VOC 기반 

PRM/TRM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운영전략 차원의 생산부문은 Digital 

기반 단계에서 Full Line 최적화를 실행전략으로 

설정하고 Digital 성숙 단계에서는 단일공장 최적화

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세스 디지털화 단계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산부문의 실행전략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디지털화 단계가 Digital 기반

과 Digital 성숙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가치창출 부문에서 DX 제품과제 발굴 및 사업

화와 DX 매출실현은 모두 비즈니스 디지털화 단계

로 볼 수 있다. 그런데 DX 제품과제 발굴 및 사업화

는 Digital 성숙 단계의 실행전략으로 설정되어 있

고, DX 매출실현은 Digital 리더 단계의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Digital 기반 단계와 Digital 

성숙 단계는 정보의 디지털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부문별로 혼재되어 실

행전략으로 설정되어 있고, Digital 도입과 Digital 

리더 단계는 각각 정보의 디지털화와 비즈니스 디지

털화의 실행전략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추진사례

L사가 디지털 전환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 이후 

Digital 도입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착수한 활동은 

조직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가치사

슬별 Data를 축적하는 것이다. 

먼저 조직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의 사례를 살

펴보자. L사는 디지털 역량을 <Table 4>의 핵심역

량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조직문화와 조직구

성원의 Data 활용능력과 분석역량으로 정의하고 있

다. L사는 전체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사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간

의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신

단계 전략 목표 디지털 전환 활동 디지털 전환 로드맵

1
정보의

디지털화

∙ 디지털 지식 확산

∙ 인적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 VOC 디지털화 ∙ 디지털 기반

∙ DX도입과정/개발/육성 ∙ 디지털 도입

∙ A2D, A2D 정보화 해외 확대 ∙ 디지털 도입, 기반

2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 단위조직의 디지털화

∙ 운영최적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영역별 전문가/팀별 전문가 ∙ 디지털 기반, 성숙

∙ VOC 기반 PRM/TRM ∙ 디지털 기반

∙ Full Line 최적화 ∙ 디지털 기반

∙ 단일공장 최적화 ∙ 디지털 성숙

3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 새로운 가치창출: 신규 

비즈니스 발굴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가치사슬 연계 스마트化 ∙ 디지털 리더

∙ DX 제품과제 발굴 및 사업화 ∙ 디지털 성숙

∙ DX 매출실현 ∙ 디지털 리더

<Table 5> 디지털 전환 단계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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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

하였다. 특히 개별 구성원들의 Data 활용능력과 분

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DX인증등급과 현장RPA

인증등급을 마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

에 필요한 등급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Table 6>은 DX역량 인증제도와 RPA역량인증

제도의 개요를 <Table 2>의 디지털 전환 전략 프레

임워크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정보의 디지털화 단계는 <Table 2>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지식의 확산

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DX 역량 

등급 Level 1과 RPA 역량 등급 초급은 S/W, 

Data활용 및 DX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평가하고 

간단한 업무 효율화 과제의 수행역량을 확보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의 디지털화 단계의 목

표와 부합된다. DX 역량 등급 Level 2와 RPA 역

량 등급 중급은 과제수행을 통한 성공체험과 성과창

출, 그리고 기존 과제를 활용한 응용 전문가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단위조직의 디지털화를 통

한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의 디지털

화 목표와 부합된다. 그리고 DX 역량 등급 Level 3

과 RPA 역량 등급 고급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목표에 부합된다.

DX역량 인증제도와 RPA역량 인증제도의 개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L사가 강화된 구성원의 디

지털 역량을 업무에 적용함과 아울러 등급별로 경험

과 역량이 축적된 구성원들을 사내 강사로 전환하여 

구성원의 역량교육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L사가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설계에 있어서 타계열사와 달리 외부의 인적자

원이 아닌 내부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관점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L사는 <Table 4>에 명기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

단계 전략
DX 역량 인증제도 RPA 역량 인증제도

등급 등급별 정의 등급 등급별 정의

1
정보의

디지털화

Level 1

(Basic)

∙ 전직원의 기본역량 평가

∙ S/W, Data활용 및 DX 전반 

이해 평가

∙ Data분석, 전문가 지도하에 

간단한 업무 효율화 과제 수행

초급

∙ RPA 전문가 지도하에 

단순과제 수행

∙ RPA 사용자 Tool 

단순기능 활용

2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Level 2

(Junior)

∙ 과제수행을 통한 성공체험, 

성과창출 등 경험과 능력을 평가

∙ AI/빅데이터 과제 또는 

일부 과정 단독수행

∙ Level1 과제 및 DX 강의 지원

중급

∙ 기존 RPA 과제 활용한 

응용 전문가

∙ 업무 PI + RPA 사용자 

Tool 활용

3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Level 3

(Expert)

∙ 과제 지도/지원 포함한 사외교육 

이수

∙ AI/빅데이터 전사 난제 해결 및 

과제 컨설팅, 지능화 추진 리딩

∙ 사내강사 역할 수행

고급

∙ RPA 과제 발굴 및 자체 

개발 전문가

∙ 업무 PI _ RPA 개발자 

Tool 활용

<Table 6> 디지털 전환 전략단계와 역량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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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DX역량 인증제도의 취득 목표를 Level 1의 

경우 Digital 도입 단계인 2021년에는 전체 구성원

의 5%, Digital 기반 단계인 2022년에는 전체 구

성원의 20%, 그리고 Digital 성숙 단계인 2023년

에는 전체 구성원의 50%로 설정하였다.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디지털 역량 

확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

증제도의 취득을 강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과 플랫폼 기반

의 업무환경 구축으로 인해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

구하고 인증제도 취득비율 20%를 목표로 설정했던 

2022년말에 구성원의 취득률이 전체의 40%를 초

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L사는 가치사슬별 Data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의 실행에 집중하였다. <Figure 7>은 

L사의 데이터 운영체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L사의 데이터 운영체계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

터 저장 및 활용, 그리고 데이터 포털로 구성되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

계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폐기, 그리고 보안

과 관련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수립 및 관리하는 가

이던스이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따라 원천데이터를 

가치사슬별로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데이터 저장소에 

축적하여 DB화 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분석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인

공지능(AI) 분석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역량

을 갖춘 조직 구성원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데이터 포털에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

고 활용할 수 있다.

L사는 이러한 데이터 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

업부별로 DX과제를 추진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DX과제는 데

이터의 생성, 저장, 그리고 활용의 관점에서 A2D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 단계, 정보화 단계

<Figure 7> L사의 데이터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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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정보로 변환), 그리고 지능화 단계(빅데

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3개 레벨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A2D 레벨 과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수

치화하고, 수치화한 원천데이터를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가공하는 유형의 과제이다. 생산공정의 파라미

터 데이터의 자동 Mailing을 개발하거나 Python을 

활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정보화 레벨 과제는 가치사슬별 데이터를 클라우

드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시

스템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이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홀드조회시스템을 구축하

거나 설비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

가 이에 해당한다.

지능화 레벨 과제는 빅데이터 기반의 자기학습이

나 강화학습, 즉 딥러닝 및 머신러닝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고 판별하는 결과를 피드백하고 공정상의 이

상징후를 감지하여 변경이 필요한 요인과 사양의 값

을 제한하거나 자동보정을 통해 해당 공정을 안정화

하고 최적화하는 과제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불

량 예측이나 Vision AI를 활용하여 부품의 외관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과제가 이에 해

당한다.

구체적인 DX과제는 사업부별로 자체적으로 필요

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 

운영체계의 구축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사

업단위별로 부여된 DX과제에 필요한 데이터가 계획

보다 수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수집이 계

획보다 지연된 이유는 크게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초기에는 개별 DX과제마다 어떠한 데이터

가 필요한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는 L사 내

에 DX과제를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이 많

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문제였다. 둘째, 필요한 데

이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해당 업

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의 측면에서 충

분히 숙달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 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가공을 외부에 맡길 수 있

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의 인적자원으로 극복

해야만 하는 이슈였다. 셋째, 사업단위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저장소에 선택적으로 저장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일종의 사일로(Silo) 문화

에 기인하는 측면이 컸다. 사내에서 조직 간 의사소

통의 문제가 데이터를 저장소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

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이슈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는 DX추진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위 부서에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전파하면서 시간을 들여 극복해 나

가야 할 이슈가 되었다.

DX추진팀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결과 

중에서 생산부문에서 추진한 스마트 팩토리 과제의 

성과개선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부문에서 품질검사공정을 개선한 사례가 성공

적으로 추진된 DX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

품의 품질검사 시 제품의 정면, 후면, 측면, 상부면, 

그리고 하부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을 촬영해야 

했기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품질검사 설비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DX과제를 추진하면서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

진 공간에 제품을 놓고 1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

품의 모든 면을 촬영하게 되었고, 인공지능을 활용

해서 촬영된 이미지의 해상도와 색상 등을 보정해서 

품질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1대에 수십억을 투자해

야 했던 칼라장비를 저렴한 흑백장비로 교체하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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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이미지에 색상을 입혀 기계학습을 통해 품질검사

를 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품

질검사 라인을 늘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현장 직원들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을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DX추진팀에서는 현단계의 L사는 지난 3년 간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

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조직구성원의 디

지털 역량 획득, 그리고 사업단위별로 다양한 디지

털 전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Table 4>의 Digital 성숙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DX추진팀에서는 2025년에 도달하고

자 하는 목표인 Digital 리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는 사업단위별 성공사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업단위별 성공사례를 통해서 디지

털 전환의 성과가 증명되어야 이후 단계에 대한 경영

진의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DX추진팀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관

리에 있어서 추진된 과제들이 속도와 정확성의 관점

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기존 제품의 가치향상에 어떠

한 기여를 했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4.4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의 타당성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사의 디지털 전환 로

드맵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확산

모형 3단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L사의 로드맵에

서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는 Digital 도입, Digital 

기반, Digital 성숙, 그리고 Digital 리더의 단계의 

세부 실행전략들이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 3단계에 

해당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

리고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에서 정의된 요소들을 충

족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의 단계는 디지털 역량, 

즉 디지털 성숙도에 의해 구분된다고 하였다. 디지털 

역량은 구성원의 역량과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확보

<Figure 8> L사 디지털 트윈 (출처: L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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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디지털 역량은 

내부 조직의 역량 외에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즉 공

급망 참여자의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부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외부 참여자의 디지

털 역량이 함께 강화될 때에 상위 차원의 단계로 조

직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진다. 

<Figure 8>은 L사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물리적 자산의 기능, 

특성, 동작 등을 가상 환경으로 복제하여 시뮬레이

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

스템)에 대한 개념도이다. 개념도에서 알 수 있듯이 

L사는 현재 디지털 전환의 단계가 제품설계에서 생

산에 이르는 과정에 한정되어 있다. 즉, L사는 아직 

비즈니스 디지털화의 이전 단계인 프로세스의 디지

털화 단계에 있는 것이다.

L사가 아직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L사의 DX추진팀에서 밝히고 있듯이 구

성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수준이 DX인증 취득율 기

준으로 40% 이고, 데이터 축적이 지연되고 있는 내

부적인 요인과 함께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주체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의 문제로 파악

할 수 있다. 

이는 <Table 1>에서 정의되어 있는 디지털 장벽 

중에 지식관리 장벽과 기술 장벽, 그리고 사회적 행

동 장벽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내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수준과 비즈

니스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주체들의 데이

터 활용 역량 수준이 동일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문제는 지식관리 장벽에 해당한다. 기존의 비즈니스

를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은 조직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

니라 가치사슬 참여자들의 데이터까지 상호 공유되

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행동 장벽과 기술 장

벽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장벽은 디지털 전환의 단

계가 현재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캐

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사가 아직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지만 디지털 전환의 첫 단계인 정보의 디지털

화로부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단계로의 진입은 비

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장벽의 유형 중에서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장벽 측면에서 L사가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

작한 2020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DX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이 직접 의사결정 하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

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DX추진팀에 따르면, L

사는 2018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DX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가 구

축되기 이전이었기에 전사적인 인식확산이 이루어지

지 못했고 결국 1년 여만에 조직 내에서 동력을 상실

하고 말았다. 만약 L사가 2020년에 다시 디지털 전

환을 도입했을 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

다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L사는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동종업계나 유사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 성공사례를 

탐구하면서 L사의 디지털 역량에 맞는 비즈니스 모

델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의 기업인 롤스로이

스는 항공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엔진의 

상태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이나 작동 방법 등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엔진의 상태를 실시간으

로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항공

사가 항공기 엔진을 수리할 때마다 비용을 받는 방식

이 아닌, 제품의 설치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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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했다. 이처럼 L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

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혁신하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우리는 L사의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각 단

계마다 디지털 장벽과 같은 캐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L사와 같이 디지털 전환을 추

진하는 기업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

환 확산모형을 활용하여 캐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Ⅴ. 결 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타나는 확산의 유형과 패턴에 

기초하여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을 개념화하고 국내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인 L사의 DX 추진사례를 탐

색함으로써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기업의 혁신유형으로 본다면, 디지털 전환이 기업 조

직 내에 확산되는 과정은 혁신확산의 S-곡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혁신이 조직 시스템에 확산되는 과정

에서 여러가지 지연 요인이 나타나는데 혁신확산이

론에서는 이를 캐즘이라고 한다. 기업이 디지털 전환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디지털 장벽들이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번에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와 전략에 

따라 정보의 디지털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리

고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디지

털 전환의 단계마다 지식관리, 금융, 프로세스 및 거

버넌스, 기술, 제품 및 재료, 역물류 인프라, 사회적 

행동, 그리고 정책 및 규제 등 다양한 장벽요인들이 

있다. 이는 혁신확산이론에서 정의되고 있는 캐즘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혁신 지연요인은 디지털 

전환 단계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거나 여

러 단계에 거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의 캐즘인 디지털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개념적으로 정보의 디지털화 단계에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전환, IT의 복잡성, 내부정보교

환,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의사결정의 디지털 

역량,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디

지털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의 디

지털화 단계에서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로 전환되

는 과정에서는 외부정보교환, 데이터 처리,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구조, 직원저항, 의사결정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비즈니스 개발 

창의성,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요인 수준 등이 

디지털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을 개념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각 단계별로 존재하는 캐즘을 디지털 

장벽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국내의 글로벌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L사는 2020

년 4월 DX추진팀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사회 산하에 DX위원회를 두

고 디지털 전환의 거버넌스 조직체계를 CSO 중심으

로 구축하였다. L사는 2025년을 기점으로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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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Digital 도입단계

(2020~2021년), Digital 기반단계(2022년), 그

리고 Digital 성숙단계(2023~2024년)의 DX로드

맵을 수립하였다.

L사가 디지털 전환의 초기에 집중했던 것은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가치사슬별 

Data를 축적하는 것이었다.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DX역량 인증제도와 RPA역량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조직 내부의 인적자원 역량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3년 간 지

속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2022년말 기준 전체 구성원

의 20% 취득목표 ▶ 40% 취득완료)를 만들었다. 

L사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저장 및 활용, 그

리고 데이터 포털로 구성된 데이터 운영체계를 수립

하고 A2D(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 단계, 

정보화 단계(데이터를 정보로 변환), 그리고 지능화 

단계(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3

개 레벨의 단계로 DX과제를 분류하여 사업단위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DX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데이터 운영체계의 구축

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는 조직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이 단순히 인증제도의 도입만으로 충분

히 성숙되지 못한다는 점과 내부 조직 간의 사일로 

문화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문제였다. 

또한 각 단계별 DX추진과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는 것이 다음 단계로 디지털 전환이 진화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진의 투자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

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L사의 사례를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의 

단계에서 나타난 캐즘이 무엇인지 디지털 장벽 유형

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혁신확산의 S-곡선과 캐즘이론에 기초

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을 개념화하였다

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L사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고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S-곡선과 캐즘 요인을 파

악하고 그 대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의 개념적 타당성이 논

증되려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례분석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 L사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로 적절한 사례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L사의 DX추진팀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비록 국내 대부분의 전통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2~3년차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통적인 제조기업만을 

사례기업으로 하고 있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통기업으

로는 제조산업 분야 외에도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업

들도 존재한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서비스 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 프로세스와 비즈니스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은 기존의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지

털 전환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나타나는 캐즘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또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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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기업인 L사를 포함하여 디지

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사례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산업 외에 유통, 금융,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산업 영역에서 전개되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분야별로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과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향후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사례연구

를 추가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확산모형의 타당성 논증을 더욱 풍

부하게 진행하여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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